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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취약유형 및 폭염환자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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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 연구는 폭염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IPCC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

취약성 모델과 fs/QCA방법을 활용하여,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의 시간적 변화 및 폭염

환자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의 결합조건을 파악하였다. 분석결과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의 

시간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. 첫째, 폭염에 대한 노출도가 

낮은 지역은 시간이 변화함에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, 노출도가 높은 지역은 시간

이 변화함에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노출도가 높은 수준에서 낮

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지역은 없었으며, 서울, 대전, 경기지역은 오히려 노출도가 낮은 수

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. 둘째, 폭염에 대한 민감도는 시

간이 변화함에 따라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. 1시기 분기점을 기준점으로 민감도

가 높은 지역은 5개 지역으로 나타났지만, 2시기에는 6개 지역, 3시기에는 8개 지역으로 

점차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셋째, 폭염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

폭염에 대한 노출도와 민감도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. 다만, 전북과 경북의 경우 노출도

와 민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시기부터 3시기까지 적응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지역별 폭염환자 발생요인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

같다. 먼저, 폭염환자를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은 65세 이상 인구로 나타났다. 그리고 폭염

환자를 발생시키는 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

수 있었다. 첫 번째 결합조건의 배열은 폭열일수가 적고, 일 최고기온이 낮으며, 65세 이

상 인구가 많고, 도시화율이 낮고, 재정자립도가 낮고, 의료기관병상수가 적은 경우, 두 번

째 결합조건의 배열은 폭열일수가 많고, 일 최고기온이 높으며, 65세 이상 인구가 많고, 

도시화율이 낮고, 재정자립도가 낮고, 의료기관병상수가 많은 경우이다. 첫 번째 배열은 기

후변화 노출도가 낮아도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경우 많은 폭염환자가 발생하는 집합에 

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, 두 번째 배열은 65세 이상 인구뿐만 아니라 폭염에 많이 노

출되고,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폭염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

한다.


